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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1 년 12 월 31 일 “(송구영신예배) 선한 일에 애쓰는 성도” (히 10:24, 창 2:15) 

 

개인주의적으로 심화되는 이 시대 풍조에 대하여 우리가 선한 일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참 인간 됨의 부요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1] 선한 일은 삶의 본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사 43:7). 사람을 통해 주님의 

진선미가 드러나면 평화(샬롬)를 이루고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1) 창 2:15 “사람을(아담을) 데려 다가 에덴 동산(삶의 자리)에 두시고” 

  두시고 = ‘쉬다’, ‘정착하다’ → 안식하게 하셨다 

참고: 하나님이 제 7 일에 가지신 안식은(창 2:2) 아담이 에덴에서 안식을 받은 것과 동의어.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계가 그분의 소유이고 통치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 또한 에덴의 

존재가 ‘그의 소유이며’(한 나무는 제외, 창 2:16-17)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2)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가꾸고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 2:15 말씀은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 적용  

육신이 연약하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기도와 격려로 돌본다면 선한 일입니다.  

교회를 가꾸고 지키는 일은 단체가 잘 되자는 의미를 넘어 교회(성도)의 존엄성과 존재감을 가꾸고 

지킴으로써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맡기신 삶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선한 일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창 2:15 을 볼 때, 현재 나의 삶의 자리는 아담을 에덴에 두신 것과 병행하여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2. 내가 맡아서 돌볼(가꾸고 지킬)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고 그중 한두가지를 나누어 주세요. 

 


